
성경 

신 67 쉐마 대화

일어날 때 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.

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

되세요.

집에 있을 때 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.

가정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떠나지 

않기를 간구하도록 해요.

길을 갈 때 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.

당신의 예배는 요즘에 어떠한가요?

누워 있을 때 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.

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가정이 

되게 하소서.

갈멜산 전투 
열왕기상 18:30-40

가정예배

02

1

2

1	나의 영혼이 잠잠히 (은혜의 찬양 377장)

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

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

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

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

2	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(찬송가 568장)

1	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

	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

2 	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

	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

3 	 하나님이 함께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

	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

찬양 

30	�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

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

31	�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

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

32	�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1)두 스아를 둘 만한 

도랑을 만들고 

33	�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

위에 부으라 하고 

34	�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

35	�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

36	�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

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

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

37	�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

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

38	�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

39	�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

40	�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

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

말씀 읽기   열왕기상 18:30-40 

아합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큰 가뭄을 내리셨습니다. 큰 가뭄 가

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. 엘리야는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

명,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달라고 요청합니다.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

게 “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

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”(21절)라고 말합니다.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장작 위에 제물을 올린 

뒤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.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비와 번개를 다스

린다고 믿었습니다. 따라서 엘리야의 제안이 자신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

바알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.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큰 소리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

답하지 않았습니다. 마침내 엘리야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. 엘리야는 열두 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취해 

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, 그 제단 주위에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. 그는 장작 위에 제물을 올리고, 

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 제물과 장작 위에 반복해 세 차례나 부었습니다. 엘리야는 제단 앞에 나아가 

본문 배경

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

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

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

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



말씀 암송하나님께 기도합니다(36절).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.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

제물과 나무, 돌,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습니다.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여호

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.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, 여호와가 참 하나

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.

1	�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

요? (30절)

답	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.

해설	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짓는 일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지파의 

수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.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이 

아니었습니다.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영혼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. 이스라

엘 백성은 3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그러나 예배의 제단이 무

너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수년째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

했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.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가

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.

2	�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? (38절)

답	 여호와의 불이 재단에 내렸습니다.

해설	엘리야는 “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”(24절)라고 고백했습니다.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

상징입니다.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돌로 제단을 쌓고, 제단을 돌며 물이 두 스아, 즉 약 15리

터 정도 들어가는 도랑을 파서 만듭니다. 그리고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세 번이나 부어서 도랑에 물

이 가득 차게 합니다(35절).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엘리야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 알게 해 

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, 돌,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던 

물마저 말렸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혼은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 배고프고 목마르게 됩니다. 

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불,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해야 합니다.

말씀 관찰 

1	�살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했던 일에 대해 가족과 나눠 보세요.

2	�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뜨거움을 느낀 적은 언제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.

말씀 적용 

하나님, 우리 가정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기 원합니다. 수많은 적이 우리를 에워

싸더라도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. 우리 가정의 제단에 불이 항상 

타오르길 원합니다.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. 승리를 주시

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가정예배 기도문 

10-2 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

시편 100편 3절

작곡 이종윤


